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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장 수질 관리감독 부실 “의혹”
환경부, 정수장 10개 중 1개 불합격 … 지자체 보고결과 크게 상회 

2003년 전국의 1일 처리용량 5만톤 미만의 정수장 424개소 중에서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환경부 

조사 결과 나타났다.

그러나 그동안 각 시․군․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산출한 정수장 수질기준 위

반률 1%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지자체의 수돗물 검사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부에 허위보고가 이루어

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.

환경부가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1일 처리용량 5만톤 미만의 424개 정수장를 대상으로 설사나 경

련, 두통 등을 일으키는 세균, 대장균, 염소 등 수질기준 항목 수치조사를 벌인 결과, 강원 양구군 동면정수장 

등 41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03년 각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정수장의 수질기준 위반율은 1%대를 유

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.

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에 대해 수질개선 명령을 내려 곧바로 수질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4월까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무작위 표본조사

를 벌일 계획이다.

점검내용은 소독제 투입 적정성 여부 및 소독능력 평가,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수질검사, 정수시설의 각 공

정별 적정 운영여부 및 검사방법, 수질분석 관련 시설 및 장비운용 실태 등 정수장 운영․관리 실태는 물론 

수질검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도 포함된다.

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보고과정에서 축소나 조작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중이라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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